
- 1 -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발언록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간담회
- 인사말 -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이 있겠지

만,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 공동체를 

배반하지 않는 민족정기를 세울 수 있다.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국운을 개척할 20년 내지 30년간의 시기에 역사를 

진실 되게 정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인지가 우리 민족

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긴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진실에 근거하여 정통성 

있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에

서 매우 중요하다. 기록에 의한 역사보다 지금 이 시기와 20~30년 후에 만

들고 살아갈 역사가 중요하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중

에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때 준비한 것이다. 동북아 

정세 전체를 살피며 향후 방향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잘못된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

로가 공정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정리가 중요하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가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 


